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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

2021년 10월 25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 

  ◯ 베트남 ‘건강기능식품’ 시장규모 및 동향

    - 베트남 기능식품 관리법(No.43/2014/TT-BYT)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

‘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량의 영양소 및 기타 요소(비타민, 미네랄, 

아미노산, 지방산, 프로바이오틱스, 그 외 생물학적 활성물질)를 보충하는 일반 식품’임

<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>

(단위: 백만U$, %)

구분 ‘18 ‘19 ‘20 ‘21
연평균성장률

(CAGR)

시장규모 1,407.0 1,610.6 1,770.6 1,947.7
8.5%

전년대비 성장률 15.6 14.5 9.9 10.0

 자료원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

    -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(‘18~‘20년) 8.0%의 성장률을 

달성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임

    - 베트남 소비자의 ‘건강’ 분야 관심도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른 

가계소득 상승과 더불어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

베트남 시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임

    - 베트남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, 

아직까지 베트남 내 의료 및 의약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

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요법을 

통한 자가 치료를 선호하여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제품(종합 비타민, 홍삼 등) 

수요 존재



    - 또한, 베트남 예방의학국에 따르면 외식 증가 및 고칼로리 위주 식단 

등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화되면서 ‘18년 기준 베트남 과체중 

인구 비율은 약 25%로 ’05년 대비 6.6%가 증가함. 향후 경제 발전과 

함께 서구 문화 및 식습관 등이 더욱 보편화되면 과체중 및 비만을 

관리하기 위한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

<전세계 상위 10개국 건강기능식품 수입동향 HS Code 210690>

(단위:천U$,%)

 자료원: ITC TRADE MAP

   

    - ITC Trade Map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실적에 따르면 ‘20년 

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총 수입액은 약 796백만 달러로 ’16년 대비 

56%의 큰 성장을 이루었음

    -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로 꾸준히 상위권을 

유지하고 있으며, ‘20년 기준 한국은 30백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함

구분 국가명
수입액 증감률

‘20/’19‘16 ‘17 ‘18 ‘19 ‘20

전세계 509.7 526.5 586.2 798.9 795.8 -0.4

1 미국 144.1 153.3 175.3 259.4 227.6 -12.3

2 싱가포르 106.6 89.3 138.8 206.1 210.3 2.0

3 말레이시아 38.1 54.4 41.4 43.4 43.1 -0.7

4 뉴질랜드 5.2 14.3 15. 25.9 34.5 33.5

5 중국 20.8 25. 26.2 29.1 32.5 11.6

6 한국 20.3 18.3 24.2 29.5 30.1 1.8

7 태국 25.1 20.3 17.2 24.7 26.3 6.5

8 대만 20.7 18.6 21.9 29.3 26. -11.2

9 네덜란드 31.9 36.8 14.2 20.8 23.1 11.0

10 일본 11.6 13.6 15.5 15.6 19.9 27.7



  ◯ ‘21년 건강기능식품 트렌드

    - 최근 2-3년간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생산되고 있으며, 전연령이 

섭취하기에 용이한 젤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및 비건(채식주의자용) 

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비건 건강기능식품 개발․ 출시 중

    - Grand View Research(인도와 미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회사)의 분석에 

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, 모발 및 뼈 건강 기능 개선 등에 

도움이 되는 콜라겐 제품은 매년 5.9%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음

    - 또한, ‘20년 Exploding Topics의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구매 관련 

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31%가 반려견을 위한 보조제를 

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

베트남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및 보조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

<젤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> <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>

<콜라겐 건강기능식품> <비건 건강기능식품>



    -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품질 및 출처를 우선시하여 

전문가(약사)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약국에서 구매하였으나, 약국에서 

가품 판매사례가 발견되면서 편리한 쇼핑환경, 품질 및 출처를 신뢰

할 수 있는 체인형태의 드럭스토어의 이용 비중이 증가하였음

    - 또한, 코로나19 영향 비대면 구매 행태가 보편화 되면서 현지 MZ세대를 

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접근이 가능하고 제품별 비교분석이 

용이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

  ◯ 시사점

    -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약 7%의 높은 성장률을 

기록할 만큼 유망한 시장이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관리가 

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향후 더욱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됨

    - 또한, 기존 노년층에서 주로 소비되던 건강식품이 청년층 및 중년층

(MZ세대)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현재 주요 수출품목인 홍삼 

제품 외 피부 미용, 체중 조절 등의 품목 다양화 필요

    - 최근 베트남의 소아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 체지방 흡수와 축적 억제 

효과가 있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녹차추출물 등이 포함

된 체중 조절 제품 구매수요 증가 전망

   ◯ 출처

    - healthplus.vn/

    - kvina.co.kr/

    - Euromonitor

      - ITC TRADE MAP


